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제18619호 43판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중동발 고물가

3
<5월>

%대도 뚫렸다

소비자물가가 2년2개월 만에 3% 선을 

넘어섰다.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

의 청구서다. 물가·환율·금리가 동반 상

승하는 ‘3고(高)’가 현실화되면서 가계

와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년 전보

다 3.1% 상승했다. 지난 4월(2.6%)보다 

0.5%포인트 뛰었다. 상승률이 3%를 넘

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치솟은 기름값이 직격탄이 됐다.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뛰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 경유(33.3%)와 

휘발유(23.1%)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유가 상승의 여파는 여행·교통은 물

론 서비스 물가 전반으로 번졌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가 33.5% 

급등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수선재료

비·세탁료 등 석유를 재료로 쓰는 품목

도 줄줄이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

류세 인하 대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추정했다. 이마저 없었다면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세종=김연주 기자

26개월만에 최고  석유류 24% �  

한은 “이번달 물가상승률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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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승부는 오늘 난다� >> >> 3면

당락에 운명 걸린 잠룡 5인� >> >> 5면

불편한 여의도‘판세 분석’ �  >> >> 6면

오늘 선택의 날

이번 지방선거가 생애 최초의 선거인 젊은이

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

며 쓴다. 그들은 아직 젊은 만큼 마음이 말랑

말랑하지 않겠나. 아니, 젊은 꼰대들도 넘치

는 세상이니 젊다고 모두 말랑말랑하지는 않

겠지. 그러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일

부) 중장년층보다는 낫지 않겠나. 오로지 고

집만 남은 (일부) 기성세대보다야 낫지 않겠

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숭배하거나 혐오

하는 상태는 아직 아니지 않겠나. 특정 정당

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겠나.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기꺼이 

지지 대상을 바꿀 여유가 있지 않겠나. 적절

한 이유만 있다면 기꺼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젊은이란 아직 모색 

중인 사람이므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직 모색 중인 사람이므로. 아직 고민 중인 

사람이므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고민 중

인 사람이므로.

　젊은 시절에 할 두 가지 과업이 있다. 좋아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 왜 좋아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냐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싫다고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해 보라. 타인이 버겁다고 

모든 관계를 거부해 보라. 결국 풀 한 포기 자

라지 않는 삭막한 사막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

할 것이다. 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하냐고? 

말꾼 아닌 일꾼 뽑을 당신의 한 획

김영민 교수가 본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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